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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한 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시편 23,6) 

오데미라 마리아 수녀는 93세의 나이에 지상에서의 도전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을 떠났다. 
함께 삶을 나눈 수녀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증언은 수녀가 얼마나 충만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는지를 
증명한다. 

알프레도 카르도소 다 실바와 아나 고메스 카르도소 사이에서 태어난 일곱 자녀 중 다섯째였던 
오데미라는 형제 중 한 명의 출생 과정에서 어머니를 잃고 일찍이 어려움을 체험했다. 1956년, 
오데미라는 젊은 나이에 파소 푼도에 있는 노틀담 수녀원에 입회했다. 2년 후, 수련 2년 차가 되어 
이보라에 있는 예비 신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곳에서 수녀들과 젊은 신학생들을 위해 빵을 굽는 
일로 사도직을 시작한 오데미라는 영양을 공급하고 다양한 가사 봉사를 하는 평생의 헌신을 시작했다. 

오데미라 마리아 수녀는 자신의 사도직에 흔들림 없는 헌신을 보여주었다. 당시 수련소에 있었던 젊은 
여성들은 수녀에 대한 좋은 기억과 수녀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동료 
수녀들은 수녀가 마주치는 모든 이에게 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넬 준비가 되어 있었던 수녀의 친절과 
항상 머금고 있던 미소를 기억한다. 

오데미라 마리아 수녀는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며 요리 
탐구에 열정을 쏟았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시기에 특별한 요리로 동료 수녀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즐겼다.  

수녀의 여유와 기쁨, 감사는 정말 특별했다. 영적인 삶을 가꾸는 데 헌신했으며, 기도의 시간을 바쁜 
일과와 능숙하게 통합했다. 수녀의 성품을 떠올리면 교황 요한 23세의 말씀이 떠오른다: "친절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관구 내 여러 공동체에서 봉사하던 오데미라 마리아 수녀는 나이와 연약한 신체적 건강 상태로 인해 
2016년에 레칸토 아파레시다 공동체에 합류했다. 고령의 나이에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수녀는 공동체의 작은 일에 참여하고 공예를 배우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말년에는 
채색 작업에서 기쁨을 찾았다. 노쇠함에도 불구하고 수녀는 작품에 완벽한 터치를 보여줬고, 다른 이들과 
작품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다. 누군가 수녀에게 잘 깎은 색연필을 건네거나 수녀의 예술적 노력에 대해 
칭찬할 때마다 수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오데미라 마리아 수녀는 건강이 허락할 때마다 공동체 생활과 기도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노환과 
청각 장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른 연로한 수녀들과 함께 꾸준히 공동 묵주기도에 참여했다. 유쾌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던 수녀는 공동체 생활을 즐겁게 만들었고 수녀들과의 동료애를 소중히 여겼다. 
수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가족들의 애정 어린 방문은 
수녀에게 특별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12월 29일, 오데미라 마리아 수녀는 포르토 알레그레의 산타 클라라 병원에 입원했다. 안타깝게도건강 
상태는 점차 악화되어 2024년 1월 11일 평화롭게 선종했다. 수녀는 65년이라는 놀라운 수도 생활 동안 
노틀담의 카리스마를 온전히 내면화하여 충만하고 친절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에 대한 깊은 증거를 
남겼다. 우리는 수녀의 삶과 성소, 그리고 수녀회 안에서 헌신적인 사명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선하신 하느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오데미라 마리아 수녀가 나눈 모든 선에 대해 상을 주시기를. 수녀님의 
명복을 빌며, 수녀의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 


